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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대표, 호남고속에 아무 문제없다고?

바로 그 태도가 가장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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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시민의 버스위원회(이하 버스위원회) 운영분과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호남고속 김병수 대
표는 노사갈등 문제에 대한 지적에 “호남고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호언하며 오히려 “경영이 어려우
니 시내버스 요금을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호남고속 노동자들은 매일 아침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시청 앞 항의 선전을 진행하고 있고 회사 안에
서는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회사의 대표자는 “아무 문제없다”고 말한다. 자사의 노동자들을 
유령 취급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로 노동조합을 대하니 노사갈등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기분 좋게 일할 수 없으면 친절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노사갈등으로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이 피로해
지면 서비스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호남고속이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노동조합 탄압을 
계속한다면 결국 시내버스 운행중단과 같은 극단의 사태가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호남고속 김병수 대
표의 삐뚤어진 노사관이 전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병수 대표는 적자가 발
생하니 보조금을 늘리고 버스요금을 인상해 돈을 내놓으라는 돈타령만 늘어놓았다. 파렴치하기 그지없다.

전주시내버스 업체들은 2012년 불법 직장폐쇄로 27억 원의 손실을 입혔고, 전주시가 이를 세금으로 보조
해 준바 있다. 호남고속이 노사갈등을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는 것은 적자가 발생해도 떼를 쓰면 돈을 받아
냈다는 경험 때문이다. 회사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시민의 돈으로 메꿔서는 안 된다. 만약 이번에 호
남고속에서 노사갈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지울 것인가?

회사의 무책임한 처사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재정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 보조금, 버
스요금 논의 이전에 노사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시내버스 문제가 전주시의 핵심 사안이 
된 배경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강력히 경고한다. 호남고속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서라. 그리고 전주시와 버스위
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해법을 마련하도록 적극 대응하라. 계속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상황을 파국으로 내
몬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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